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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부경해양지수의 하위영역인 먹거리 지수 수준간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 소비자들의 수산물 음식에 대한 평가로 맛, 영양, 다양성과 가격 및 안전관련 제도와 먹거
리 지수와의 관계를 검증하였고, 성별, 직업 관련성, 나이 등으로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소비자들의 수산물에 대한 인식은 먹거리 지수와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회귀분석
결과 먹거리지수는 영양, 맛, 가격 순서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소비자의 수산물 인식에 대한 이해가 요구
되며, 동북아해역의 중심으로 먹거리지수를 활용하여 소비자가 경험할 수 있는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동북아해역, 부경해양지수, 먹거리지수, 소비자 인식, 수산물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umers' awareness of marine products and 
the food index level, which is a sub-domain of the Pukyong Maritime Index. Specifically, the evaluation 
of marine products by Korean consumers ver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taste, nutrition, diversity, 
price, and safety-related systems and the food index. The analysis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consumers' awareness of marine products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food index. Second, as a result of the regression analysis, the food index had an effect on the order 
of nutrition, taste, and price. These findings are required to understand consumers' awareness of 
aquatic products, and the food index can be used as the center of northeast asia sea region to provide 
a framework for improving consumer's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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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원전사고 후쿠시마 앞바다 모든 어패류 출하 제한 풀
려”[1]와 같은 최근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후쿠시마에
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이 일본 내에선 식탁에 오를 수 있
게 되었다. 한국과 일본은 후쿠시마(福島)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처럼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서 후쿠시마 다큐멘터리
를 시청한 그룹이 시청하지 않은 수용자보다 일본산 농
수산물이 더 위험하다고 인식할 것이라는 실험조사한 연
구[2]와 소비자 식품안전 지수를 산출한 연구[3],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연구[4], 수산물 구매처 선택요인을 분석
한 연구[5] 등 다양하게 논의되는 주제로 많은 선행연구
가 이루어져 왔다[6-9].

‘동북아’라고 일컫는 지역은 주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3개국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지만, 경우에 따라 극
동아시아인 러시아까지를 포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
만 본 논문에서는 주로 동북아 지역 중 한국과 일본을 중
심으로 소비자와 수산물 먹거리지수 수준간의 관계에 대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해역’이라는 개념을 천착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수산물의 획득 장소, 
즉 산지가 되는 바다, 그리고 그것이 소비되는 배후지역
을 포함해서 ‘해역’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이러한 해역의 
개념에 잘 맞아떨어지는 동북아 지역이 바로 한국과 일
본이다. 이는 삼면이 바다인 한국과 섬나라인 일본은 해
역을 매개로 다양한 수산물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동북아 해역을 중심으로 한 해양 연구가 주
로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먹거리를 
통한 해양활동에 대한 실태연구는 활발하지 않았다[4]. 
반면에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으로 2018년도
에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에 대한 유통실태조사’가 실시되
었다. 그 결과 소비자의 20% 이상이 후쿠시마현 농수산
물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소비자들이 먹거리에 대해 갖고 있는 불안
은 대지진과 방사능 유출 등과 같이 외부의 다양한 변인
에 의해 소비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내에
서도 부경해양지수를 통해 그 안에서 실마리를 찾아 수
산물의 소비형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초자료와 시사점
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점차 확대 되어
가고 있는 동북아지역의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실태분석
을 통한 현황인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
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를 기술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맛, 영양, 다양성, 가격의 만족도 
및 수산물 섭취 빈도, 안전관련 제도 등 수산물 음식에 
대한 인식과 일반적인 사항은 어떠한가? 둘째, 먹거리지
수는 소비자 인식(안전관련 제도, 맛, 영양, 다양성, 가격)
과 상관관계 및 영향력은 어떠한가?

2. 문헌연구

2.1 부경해양지수(먹거리지수)
‘부경해양지수’란 ‘해양문화지수’를 의미한다. 해양문

화에 대한 종합적 지수를 의미한다. 이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국립 부경대학교 대학인문역량강화(CORE)
사업단에서 진행한 부경해양지수 조사를 2019년에 부경
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단에서 이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문화지수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
로 하였다. 해양문화지수의 조사목적은 ‘한국인에게 바다
란 무엇인가’로 지역 및 세대 등의 경험에 따른 바다의 
의미를 체계화된 조사를 통해 부경해양지수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인문학적 고찰에서 해양인문학의 발전과 관련
제도 및 교육정책에 대한 토대 마련과 저변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10]. 

한국의 소비자는 바다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나타
내는 지수인 부경해양지수는 585.3점(1,000점 기준)으
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로는 친숙지수(64.1점), 체험만
족지수(63.6점)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지수
(47.4점), 교육지수(46.1점)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
다. 지수별 점수를 각각 100점 만점 기준으로 산출한 후 
전체 총점 1,000점 기준으로 환산한 것으로, 각 지수별 
점수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수산물 음식에 대한 선호도, 
섭취필요성, 만족도를 종합하여 바다 먹거리에 대한 인식
을 나타내는 지수인 먹거리지수는 51.4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산물의 ‘건강’ 측면과(62.1점) ‘맛’ 측면에서(61.5
점) 높이 평가되었으며, ‘가격 경쟁력’ 측면(54.7점)과 ‘안
전’의 측면(55.1점)에서는 평가 점수가 다소 낮았다[11]. 

먹거리지수에 측정문항은 총 9문항으로 “나는 끼니마
다 수산물을 찾아 먹는 편이다”, “수산물은 다른 먹거리
에 비해 훨씬 안전하다”, “수산물은 다른 먹거리에 비해 
훨씬 건강에 좋다”, “수산물은 다른 먹거리에 비해 저렴
하다”, “수산물은 다른 먹거리에 비해 맛있다”,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한 번씩은 수산물을 먹어야 한다” 등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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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끼니마다 수산물을
찾아 먹는 편이다

수산물은 다른 먹거리에 비해
훨씬 안전하다

수산물은 다른 먹거리에 비해
훨씬 건강에 좋다

수산물은 다른 먹거리에 비해
저렴하다

수산물은 다른 먹거리에 비해
맛있다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매일
한 번씩은 수산물을 먹어야 한다

나는 조리되지 않은 수산물
(예. 회, 생굴 등)도 즐겨 먹는다

나는 육고기보다 생선을 좋아한다

나는 지인에게도 수산물 먹는 것을
적극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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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ood Index in PKNU Maritime Index

2.2 수산물 음식에 대한 인식결과
수산물 음식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맛, 영양, 다양성 측면에서는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가격 측면에서는 만족도가 상대적
으로 낮게 나타났다(평균 58.5점). 특히 서울 및 경기, 전
라 지역에서는 영양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
며, 인천 지역에서는 가격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바다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는 가격 만족도가 타 직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평균 
79.3점). 

수산물 섭취 빈도는 1주일에 수산물을 얼마나 자주 먹
는지에 대한 문항은 ‘1-2회’라는 응답이 61.4%로 나타났
으며, ‘거의 먹지 않는다’의 응답은 18.3%였다. 응답자의 
약 80%가 1주일에 1회 이상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인천, 부산 등 해안에 인접한 도시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수산물 섭취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직업별로 현재 바다 관련 직업 종사자들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더 자주 수산물을 섭취한다고 응답하였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수산물 안전관련 제도를 얼마
나 신뢰하는지 질문한 결과, ‘신뢰한다’의 응답은 28%(매
우 신뢰한다 1.8% + 신뢰하는 편이다 26.2%)로 나타났
다. 특히 직업별로, 현재 바다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산물 안전관련 제도를 신뢰하
는 정도가 낮았다. 수산물 구입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
는 것으로는 46.3%의 응답자가 ‘원산지’라고 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안전성’(39.7%)이라는 응답 순 이었다. 지역
별로는 인천 지역에서 ‘원산지’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
며(74.7%), ‘안정성’이라는 응답은 서울/경기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47.3%). 수산물을 주로 구입하는 장소로
는 ‘대형마트’가 44.3%로 나타나 절반 정도의 응답자가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 다음으로 ‘재래
시장’(30.5%), ‘소형마트’(11.3%) 순이었다. 연령이 높아
질수록 재래시장에서, 연령이 낮아질수록 대형마트에서 
주로 수산물을 구입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11].

Variable Frequency %

Seafood 
Intake 

Frequency

Rarely eat
1-2 times
3-4 times
Every Meal

No Response

211
742
230
15
2

17.6
61.8
19.2
1.3
.2

Seafood 
Safety System

Not Trusted at all
Unreliable

Normal
Trustworthy
Very trusting

37
264
564
314
21

3.1
22.0
47.0
26.2
1.8

Importance 
when 

Purchasing 
Seafood

Origin
Safety

Natural status

556
476
104

46.3
39.7
8.7

Active, Frozen,
Dried Seafood 64 5.3

Where to Buy 
Seafood

Traditional Market
Supermarket
Small Mart
Fish Market

366
532
135
119

30.5
44.3
11.3
9.9

Agricultural and seafood 
wholesale Market 44 3.7

Other
No Response

3
1

.3

.1

Total 1200 100

Table 1. Frequencies of Consumers' Seafood Awareness 

2.3 일본의 수산물 사례 
아베 시로(阿部史郎)에 따르면[12], 농산물의 생산지

는 농산물이 생산된 곳이라는 점에서 명확하게 그 지역
을 특정하여 알 수 있다. 하지만 수산물 산지는 어획한 
수역인지 아니면 그것을 잡아 올린 지역인지가 모호하다. 
이처럼 두 곳이 모두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알기 어
렵기 때문이다. 또한 방어와 같이 경계가 없는 수역을 자
유롭게 돌아다니는 회유어(回遊魚)인 경우에는 계절에 따
라 이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산물에 대한 지식을 보유
하지 않으면 이러한 수산물의 산지가 어디인지 정확히 
모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경계가 명확
하지 않은 수역명과 농산물을 비교해보면 수산물의 경우 
그 기원을 찾기가 상당히 복잡하다. 예를 들어서 강원 속
초의 코다리, 부산 기장군의 멸치, 그리고 전남 영광 굴비
처럼 잡아 올린 곳이 브랜드로 된 수산물도 증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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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추세이다. 이렇듯 동해, 서해, 남해처럼 어획한 수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는 수산물의 산지에 대한 정
보가 부족하면 수산물에 대한 안전이 어느 정도 담보되
고 불안요소가 없다면 큰 문제를 삼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수산청에 따르면 국산 신선어패류의 원산
지는 생산 수역명(또는 양식지명)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
이지만, 수역명의 기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
역명을 대신해 어획항명 또는 그에 속하는 도도부현명을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난 2011년에 발생한 후
쿠시마 발전소 사고로 오염수가 해양에 유출되었다. 오염
이 확인된 후쿠시마 현 앞바다에서는 안전이 확인될 때
까지 조업을 자제하였으며, 시장에는 안전이 확인된 수산
물만 유통되었다. 그러나 어획한 수역이 아니라 후쿠시마
현과 그 주변의 현에서 어획한 수산물은 방사성 물질에 
의해 오염으로 인해 소비자와 유통업자가 불안감이 커지
고,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등 후쿠시마현에서 어
획된 수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한 매출 쇠퇴로 피해가 발
생했다. 이러한 부담과 우려에서 후쿠시마 원산지 도매시
장의 어획량과 어획금액으로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어종별 평균 단가 변화율을 조사하였다[13]. 그 결과, 
2012년에도 2010년의 평균 단가까지 회복되지 않은 어
종도 많았지만 이런 어종에 대한 소문으로 인한 피해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었다. 이처
럼 한번 각인된 소비자의 불안감은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이다. 

한편,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2018년도에 처음
으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유통 실태조사’가 실시되었
다. 조사대상 품목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중 청과물과 
축산물, 버섯류, 수산물 등 주요 5개 분야 20품목정도로 
구성되었다. 조사는 후쿠시마현산 농수산물의 취급상황
과 지진 재해 전과 후의 변화와 그 요인 등에 대해서 후
쿠시마현 내, 수도권, 간사이권 유통업자 등을 대상으로 
청취 조사(312건)와 전국권의 유통업자에 대해서 앙케트 
조사(730건)를 실시했다. 후쿠시마현 원산지, 다른 현 원
산지 농수산물의 구매의향 등에 대해 전국의 소비자에게 
웹 앙케트(3,000건)를 실시함과 동시에 후쿠시마 현, 수
도권, 간사이권의 소매매장에서도 소비자에 대해 앙케트 
조사(321건)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소비자들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이미
지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불안을 느낀다’라는 응답이 
20%에 미치지 못하였다.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구매 의
지도 ‘다양한 산지 품목보다 가격이 비싸더라도 구매하겠
다’, ‘가격이 비슷하다면 후쿠시마산 식품을 구입할 의향

이 있다’가 20%정도였다. 특히 후쿠시마산 품목 이미지
에 대한 결과, 어떤 품목이라도 ‘특별한 이미지는 없다’가 
30-40%대로 높았고, 다른 항목과 15%이상 차이가 나타
났다. 긍정적 이미지로는 ‘복숭아’가 ‘맛이 좋다’와 ‘유명
한 산지다’가 10%를 넘어 다른 품목에 비해 높았다. 기타 
품목에서 10%를 넘는 것은 없었다. 부정적 이미지로는 
모든 품목에서 ‘안전성에 불안을 느낀다’가 15-18% 정도
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 품목은 모두 10%로 낮은 수준으
로 나타났다[14]. 

 

Fig. 2. Results of the Fukushima product image 
survey 

Figure 2에서 볼 수 있듯이[14], 총 19개 후쿠시마산 
품목을 조사한 결과 중에서 본 연구와 관련된 수산물에 
해당되는 품목은 3종류이다. 우선, 가다랑어와 넙치(광
어, 가자미)인데, 가다랑어의 긍정적 이미지로는 ‘가격이 
적당하다’와 ‘안전하다’가 4%로 가장 높이 평가되었으며, 
‘손쉽게 구하기 쉽다’가 2.4%였다. 그 다음으로 까나리의 
경우, ‘안전하다’는 긍정적 이미지가 6.9%로 가장 높았고, 
‘가격이 적당하다’가 5.4% 순이었다. 또한 넙치(광어, 가
자미)도 ‘안전하다’가 1위로 4.3%이고, 다음으로 ‘가격이 
적당하다’가 2위로 3.0% 3위는 ‘품질이 좋다’ 2.5%였다. 
이 세 종류의 수산물을 보더라도 긍정적인 평가는 매우 
저조한 편이다. 한편 부정적 이미지 중에는 압도적으로 
‘안전성에 불안을 느낀다’가 가다랑어는 17.1%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원산지가 유명하지 않다’가 6.5%로 2
위를, 마지막으로 3위는 ‘특징이 없다’ 5.7%의 응답률을 
보였다. 까나리의 경우에도 부정적 이미지가 가장 높았던 
항목은 ‘안전성에 불안을 느낀다’로 15.2%가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구하기 어렵다’가 6.7%, 그밖에 ‘광고나 선
전을 찾아보기 어렵다’가 3위로 6.2%이다. 마지막으로 
가자미도 안전성에 문제를 삼는 경우도 18%로 가장 높
았으며, ‘구하기 어렵다’가 6.5%순이었다. 이처럼 긍정 
평가에 비해 부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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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를 위해 검증하기 위해 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

러스(HK⁺)사업단이 수행하여 조사한 부경해양지수 중에
서 먹거리 지수와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의 관계
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표본은 2019년 10월 14일
부터 10월 23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200명을 구조화된 
설문지로 1:1 대면면접조사를 통해 수행하였다. 다음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Table 2에 제시하였다. 

Variable Frequency %

Gender Male
Female

600
600

50
50

Age

29 and below
30-39
40-49
50-59

60 and above

219
216
238
244
283

18.3
18.0
19.8
20.3
23.6

Marine related 
work

/ Interest

Yes
No / Yes
No / No

No Response

67
643
489
1

5.6
53.6
40.8
0.1

Living 
experience near 

the sea

No
Past

Current

694
148
358

57.8
12.3
29.8

Table 2. Respondents’ Demographic Profiles 

3.2 가설 도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1> 먹거리지수는 소비자가 인식하는 안전관련 

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먹거리지수는 소비자가 인식하는 맛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먹거리지수는 소비자가 인식하는 영양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먹거리지수는 소비자가 인식하는 다양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먹거리지수는 소비자가 인식하는 가격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분석 결과
제시된 독립변수인 먹거리지수와 결과변수인 소비자

의 수산물 인식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우선 연구에 포함된 각 변인의 기술통계
량과 상관계수는 Table 3에 정리하였다. 맛과 영양 간의 

상관계수(r)가 .636으로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음은 영양과 다양성이 .445, 다양성과 가격이 
.353으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먹거리지
수는 2019년 부경해양지수의 하위영역인 먹거리지수를 
평균(중위수)을 사용하였으며,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계
수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다만 먹거리 지수의 분포가 극단적으로 우편향
(skewed to right) 되어 정규분포의 가정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로그변형(log transformation)을 이용하여 확
인하였다[3]. 또한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지수(VIF)를 이용하였으며, 결과는 VIF가 
2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Variables 1 2 3 4 5 6

1. Food Index 1

2. Safety 
Related 
System

.172** 1

3. Flavor .335** .132** 1

4. Nutrition .351** .149** .636** 1

5. Diversity .263** .110** .345** .445** 1

6. Price .257** .108** .203** .202** .353** 1

Mean 3.24 3.02 3.76 3.85 3.67 3.28

SD .595 .822 .653 .698 .748 .852

Note. **p<.001. Numbers in parentheses are Cronbach's alpha 
coefficients.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본 연구의 가설을 분석한 결과, 먹거리지수는 소비자
가 인식하는 안전 관련제도, 맛, 영양, 안정성, 다양성, 가
격에 모두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참고).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9%로 설명하고 
있었다. 영양(β=.151, p<.001)이 먹거리지수에 가장 크
게 영향력을 보였고, 맛(β=.141, p<.001), 가격(β=.109, 
p<.001) 순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β S.E t VIF

H 1 .074 .019 3.839** 1.032

H 2 .141 .031 4.541** 1.704

H 3 .151 .030 4.987** 1.868

H 4 .051 .024 2.082* 1.377

H 5 .109 .020 5.584** 1.157

F=55.501***,  R²=.189, Adjusted R²=.185

Note. **p<.001, *p<.05

Table 4.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8권 제4호118

4. 결론

본 연구는 일본의 조사 사례에 대한 탐색적 연구와 한
국의 소비자 인식과 먹거리지수 간의 실증적인 연구를 
병행하였다. 이 두 변인 간에 대한 상관관계와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수산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분석
결과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경해양지수를 활용하여 수산물에 대한 먹거리
지수와 소비자 인식 간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여 적용하
였다. 먼저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전반적인 지수는 100
점 기준으로 56.5 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산물에 대한 
건강 인식정도, 맛은 각각 62.1, 61.5점이며, 섭취정도, 
추천 의도는 57.2 점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수산물의 
건강 및 맛 측면은 높이 평가되었으나, 수산물 섭취정도
는 50.3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자의 수산물 
섭취 빈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다양하며 차별화된 먹거리 
제공과 소비자가 제품 및 서비스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가치에 맞는 서비스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
한 먹거리지수가 소비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영양, 맛, 가격 등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는 영양과 맛을 중시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의 라
이프 스타일뿐만 아니라 옴니채널(Omni-Channel) 환
경에서 식품쇼핑이 소비시장의 다른 기준으로 미칠 영향
력을 예견해 볼 수 있다[14]. 예를 들어 간편성을 추구하
는 식(食)문화가 대중화되면서, 쉽게 조리가 가능한 편리
성을 넘어 건강과 맛까지 챙기는 프리미엄 제품이 가정
간편식(HMR)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
비자 인식을 반영하고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는 전략적인 
상품화와 브랜딩에 주목해야 한다.

둘째, 일본의 농림수산성에서는 후쿠시마현산 농수산
물 등의 판매 부진의 실태와 요인을 밝히기 위해, 후쿠시
마현산 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판매 단계의 실태를 조
사했다[15]. 일본의 소비자가 인식하는 후쿠시마산 수산
물 이미지의 조사사례를 보더라도 외부적 요소에 의한 
소비지수 회복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따라서 수산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 신
뢰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하며, 적극적인 건강한 발아과정
으로 다양한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먹거리지수와 소비자 인식이라는 두 가
지 변수만 이용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일본 혹은 중국
의 2차 조사 자료나 기술조사를 통해 문화적 가치관을 
근거로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16]. 이는 동북아의 한·

중·일 소비자 간의 인식을 횡단적 설계로 측정하고, 통합
적인 차원에서 실증적으로 인과관계를 검증하면 보다 유
의미한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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